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60116-Cpi-002호 (2026.01.16. ~ 2027.01.15.) 

[안내] 본 자료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준법감시인 심사필 승인 시점(2026.01)의 시장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ey Issue 
 

인엑스(INEX)가 주목하는 시장의 전환점 — 커스터디, 제도권 자금 유입의 관문 
 

2025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은 ETF 승인과 법인 거래 허용으로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 중심 자산 관리'로 전환 중이다. 

이 전환의 핵심이 커스터디(Custody)다. 인엑스(INEX)는 규제 인가를 받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이자, 보관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적격 커스터디 사업자로서, 이러한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단순한 보관 서비스가 아니다. 기관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이자 신뢰를 담보하는 

금융 인프라다. Coinbase는 2025년 2분기 2,457억 달러 수탁자산을 기록하며 미국 디지털 자산 ETF의 80% 이상을 보관 

중이다. 이러한 수치는 커스터디가 이미 기관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규제 환경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일본,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제도를 정비하며 면허 기반 시장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산업 구조는 기술(거래소·핀테크)과 전통(은행·금융기관)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며, 이 균형점에서 차세대 

표준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법인 거래 허용 로드맵'을 통해 커스터디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커스터디는 

'누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며, 그 신뢰는 자금 흐름을 결정한다. 

디지털자산 Market Recap (25.10) 
커스터디 라이선스 시대 : 규제가 경쟁력이 되는 순간 

Summary 

 

• 시장 규모 :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은 2024년 약 396억 달러 → 2030년 534억 달러(CAGR 5.1%) 전망.  

• 주요 시사점 : Coinbase Custody AUC가 2025년 2분기 2,4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ETF 보관 비중 80%+).  

• 산업 구조 재편 : ① 거래소, 기술 인프라 연계형 ② 전통 금융기관형  

• 규제 = 경쟁력 : 미국, 유럽, 아시아(일본, 홍콩) 중심으로 커스터디 체계 표준화 및 관련 규제 정비중.  

• 기술 vs 신뢰의 균형 : 속도, 확장성(스테이킹, 온체인 자동화)과 내부통제, 감사, 보험으로 차별화.  

• 한국의 전환 국면 : ‘법인 거래 허용 로드맵’을 축으로 외부 수탁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국내 중장기 방향 : 커스터디는 보관을 넘어 회계, 세무, 리스크, 결제가 통합된 B2B 플랫폼으로 진화. 

Editor : 김규태 tony@inexkr.com 

Analyst : 김종현  kiri@inex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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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인엑스, 은행 실명계좌 확보 위한 핵심 요건 충족 (전문) 

인엑스, AML 시스템 고도화 완료..."국내 6번째 원화거래소 도약" (전문) 

 

글로벌 

월스트리트 10대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발 착수 (전문) 

美 뉴욕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실' 신설…크립토 수도 본격화 (전문) 

 

국내 

국가 주도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디지털 정부 '속도' (전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스테이블코인 활용·제도 필요성 집중 논의 (전문)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보관 넘어 금융 인프라로 진화 (전문) 

리플, 글로벌 금융을 위한 XRP와 RLUSD,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글로벌 시장 연결 (전문) 

 

규제 

비트코인 세금 면제 ... 미국 상원 "루미스법 암호화폐 전면 수정 (전문) 

EU, '양도 불가형 디지털 자산' 규제 공백…블록체인 샌드박스로 해법 모색 (전문) 

日, 가상자산 규제 완화…은행계열 증권사도 거래 허용 추진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5-11-04 XRP RIPPLE SWELL 2025 

2025-11-06 - 영국 BOE 금리 결정 

2025-11-12 ADA CARDANO SUMMIT 

2025-11-13 -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5-11-17 ETH Devconnect 2025 (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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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dnet.co.kr/view/?no=20251103104112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110309523478075ebfd494dd_29
https://www.bon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498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05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017311
https://zdnet.co.kr/view/?no=20251001170153
https://www.tokenpost.kr/news/insights/294685
https://news.bitcoin.com/ko/lipeul-geullobeol-ginuengeul-wihan-xrpwa-rlusd-mujang-peuraim-beulokeoriji-ro-geullobeol-sijang-gyeongyeol/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10/202510162020539442906806b77b_1
https://www.tokenpost.kr/news/blockchain/292852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27256866423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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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의 성장세와 산업적 재편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Research & Markets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2024년 약 396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53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CAGR 5.1%).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내 주요 커스터디 

사업자의 수탁 자산(AUC, Assets Under Custody)은 2024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Coinbase 

Custody의 AUC는 2025년 2분기 기준 약 2,4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ETF 시장 내 기관 

자금 유입과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 확대로 인한 결과다(출처: Coinbase Q2 2025 Shareholder Letter). 현재 

Coinbase는 디지털자산 ETF 자산의 80% 이상을 수탁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Coinbase를 주요 커스터디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커스터디 산업이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ETF 운용과 기관 

자금 유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Figure 1.  Research and Markets, 2025                              Figure 2. Coinbase Q2 2025 Shareholder Letter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디지털자산 가치 상승의 결과가 아니다. 핵심 원인은 ‘규제된 환경에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신뢰 인프라’에 대한 기관의 구조적 수요 증가다. ETF 운용사, 헤지펀드, 연기금 등은 규제 미비나 보안 리스크를 

이유로 시장 참여를 유보해왔지만, 커스터디 제도화 이후에는 규제 친화적 통로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공급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거래소 내부의 단순 보관 기능이 중심이었지만,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 운용사, 기술 기업이 각각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커스터디 시장은 기술 중심(거래소, 디지털 자산형)과 전통 금융기관 중심(은행, 운용사형)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각 모델은 규제 정합성, 자산 보안, 수익 구조 다변화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커스터디가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디지털자산 운용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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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환경 : 면허가 곧 경쟁력 

커스터디 산업의 성장은 언제나 규제와 제도화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규제 프레임 안에서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Interpretive Letter 1183를 통해, 연방 인가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디지털자산의 

보관(custody), 결제, 거래 실행(execution)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수탁기관(sub-custodian)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OCC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기존 은행의 자산보관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은행이 

다음과 같은 범위의 서비스(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위탁 형태로 관리, 고객 요청에 따른 자산의 매매, 

송금, 결제,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거래 정산 처리, 세무 서비스) 등을 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지침은 커스터디 업무가 더 이상 비규제 영역이 아닌, 은행권 내부의 규제 프레임에 포함되는 제도권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3. OCC Interpretive Letter 1183 (March 2025)               Figure 4. EU MiCA Article 37 — Custody of Reserve Assets 

유럽은 MiCA 시행을 계기로 커스터디 인가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MiCA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거래, 보관 서비스를 

명확히 규제 범위에 포함했으며, 각국 감독당국은 발행자, 거래소, 수탁업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겸영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규제 인가형 커스터디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Standard Chartered, SEBA Bank는 규제 인가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운영하며, 은행 

중심의 제도권 커스터디 모델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내 커스터디 시장이 기존의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금융기관 중심의 인프라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https://www.occ.gov/topics/charters-and-licensing/interpretations-and-actions/2025/int11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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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시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보관, 결제 서비스의 법적 틀을 명확히 하며, 금융기관이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홍콩은 2023년 6월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금융관리국(HKMA)을 중심으로 은행 및 신탁사 대상 커스터디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한국은 '법인 거래 허용 로드맵'을 통해 기관 시장 개방을 준비하며, 제도권 커스터디 체계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상 거래소가 법인 고객 자산을 외부 커스터디 기관에 이관할 의무는 없지만, 법인 거래 확대는 도산분리 

원칙과 외부 수탁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정비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래소 자체 보관 방식에서 

금융기관 중심의 인프라형 커스터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면허 획득 역량이 곧 시장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각국의 면허 요건이 세분화되면서, 커스터디 시장의 공급 구조 자체가 규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즉,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이 새로운 경쟁 축을 형성하며, 커스터디 산업은 면허 기반 시장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커스터디 산업에서 규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진입 장벽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선제적으로 충족한 사업자는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와의 협력권을 확보하는 경쟁 우위를 얻는다. 이 때문에 글로벌 주요 커스터디 사업자들은 보안, 

회계감사, 보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며, 규제 대응 자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 : 기술과 신뢰를 상품화하는 시장 

이와 함께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은 기존 거래소 주도 모델에 더해, 은행, 운용사, 기술 인프라 기반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은 직접 커스터디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커스터디 산업의 본질은 '신뢰(trust)와 

기술(technology)의 공존'이다.  

신뢰의 축을 대표하는 것은 은행과 전통 금융기관이다. Standard Chartered, SEBA 등은 축적된 내부통제, 감사 

체계를 커스터디 서비스에 적용하며, 규제 친화적 모델을 통해 제도권 신뢰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기관과 연기금,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규제와 거버넌스 중심의 커스터디"를 표준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접근은 자산 

보관의 법적 안정성, 보험 커버리지, 감사 추적성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반면, 기술의 축을 대표하는 거래소와 기술 인프라 기반 커스터디 사업자들(Coinbase, BitGo, Fireblocks 등)은 보안 

아키텍처와 온체인 자동화, 그리고 스테이킹 등 확장성과 수익모델 혁신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네트워크 연동력은 기술을 기반한 커스터디의 핵심 경쟁력이며, 이들은 높은 기술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커스터디 시장은 "신뢰를 제도화하려는 금융기관"과 "기술로 신뢰를 재정의하려는 기술 인프라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양 극단의 경쟁이 상호 배제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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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고 있다. 대형 은행들이 BitGo, Fireblocks와 같은 기술 제공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거래소들이 자체 

커스터디 면허 취득과 규제 준수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를 증명한다. 향후 시장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자산보관에서 운용 인프라로 이동하며, 신뢰와 기술, 수익성을 모두 갖춘 커스터디 모델이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Table 1. 커스터디 산업의 경쟁 구도: 기술 중심형 vs 전통 금융기관형 

구분 기술 중심(거래소, 디지털 자산형) 전통 금융기관 중심(은행, 운용사형) 

대표 주체 Coinbase, Fireblocks, BitGo 등 Standard Chartered, SEBA Bank 등 

핵심 경쟁력 
보안 아키텍처(MPC, Cold Storage)  

온체인 자동화, 빠른 자산 이동성 

내부통제, 감사체계, 규제 준수,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서비스 확장 방향 스테이킹, DAO, Web3 연동  기관 대상 신탁형 서비스, 회계·감사 연동  

시장 포지셔닝 빠른 혁신과 네트워크 확장 중심 제도권 신뢰 기반 

비즈니스 모델  기술 중심 모델, 수수료, 수익 분배형 구조 인가형, 관리보수 및 신탁 수수료형 구조 

한계 및 리스크 법적 독립성, 보험 커버리지 부족 기술 혁신 속도 제한, 수익모델 다양성 부족 

 

한국 시장 전망 : 법인 시장 진입과 단계별 성장 로드맵 

한국의 커스터디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법인 거래 허용에 따른 기관 수요 확대와 회계 투명성 요구로 인해 

성장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은행권과 증권사는 커스터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커스터디 사업 분리 사례처럼 국내 역시 유사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구도는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은행 중심의 견고한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제도권 커스터디의 빠른 정착을 가능하게 하며, 엄격한 AML 체계는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는 법인 및 기관 중심의 커스터디 시장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며 국내 커스터디 산업은 3단계 

과정(Phase 1~3)을 거쳐 기관 중심의 수탁 서비스에서 일반 법인 중심의 디지털 자산 관리 인프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다변화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자금 세탁방지(AML), 회계 기준, 세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다. 아래 [Table 3]은 금융위원회의 

법인 시장 개방 로드맵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커스터디 서비스 구조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및 단계별 커스터디 서비스 전망  

구분 허용범위 허용대상 예상 커스터디 서비스 

Phase 1  

 (2025년 

2분기) 

제한적 허용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 대

상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 

Basic Custody Infrastructure 

- Wallet & Custody 

- Multi Asset Support (BTC, ETH, SOL 등) 

- Compliance & Policy Control (AML, ISMS, Trave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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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2  

(2025년 

하반기 예정) 

거래 시험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대상 매매 일부 허용 

Institutional Investment Custody Services 

- Third-Party Custody Infrastructure  

- Custody-Linked Trading & Settlement 

- AML, Accounting & Compliance Automation 

Phase 3  

(시기 미정) 
전면 허용  

일반 법인 대상 전면 거래 

허용 

Corporate Expansion & CaaS  

- Custody-as-a-Service (CaaS) 

- Multi-Strategy Support (Trading, Staking, Treasury) 

- Accounting & Compliance Toolkit 

※ Phase별 시점은 금융위원회 로드맵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며, 실제 시행 일정은 제도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Phase 1 (2025 상반기) : 제도권 편입의 초입기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1단계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기다. 이 

단계에서 커스터디 서비스의 주력 기능은 자산의 보관 및 실물화폐 전환이다. AML, ISMS, 트래블룰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은행, 신탁사 중심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특히 법집행기관의 범죄수익 환수와 

비영리법인의 기부·후원 자산 관리 수요가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Phase 2 (2026 상반기~) : 전문투자자 중심 매매 시범 운영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약 3,500개사)을 대상으로 투자,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 허용된다. 시장은 단순 보관 중심에서 거래 연동형 커스터디 서비스로 확장되며, 특히 

제3자 수탁 구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단계의 핵심은 거래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을 강화하고,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권고하며, 투자자 

공시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 서비스는 실시간 거래 정산, 강화된 AML 모니터링, 회계 

자동화 모듈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Phase 3 (시기 미정) : CaaS(Custody-as-a-Service)로의 확장 

3단계는 일반 법인을 포함한 전면적 시장 개방 단계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와 보관이 완전히 허용될 경우, 

커스터디 산업은 SaaS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웹 기반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자산 운용 전략(거래, 스테이킹, 트레저리 관리)과 관리 기능(회계보고, 내부통제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CaaS(Custody-as-a-Service) 모델의 도입이다. 이는 클라우드형 커스터디 인프라가 

기업 회계시스템, ERP, 국세청 신고 모듈과 연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커스터디는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의 핵심 

백엔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은 단순히 거래 허용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 내에서의 

디지털 자산 정착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Phase 1이 규제 준수형 인프라의 토대를 다진다면, Phase 2는 

전문투자자 대상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단계, Phase 3는 커스터디를 완전한 기업용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 산업의 경쟁 구도 또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은행, 신탁사 중심의 

면허형 사업자가 주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계·, 세무 연동 API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클라우드 기반 커스터디 

솔루션 사업자가 시장의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내 커스터디 산업의 발전 방향은 “규제 정합성 → 

운용 효율성 → 서비스 개방성”의 3단계 순환을 통해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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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커스터디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화를 상징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기관자금 

유입을 위한 ‘안전한 보관 체계’로 기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계, 세무·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B2B 금융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CaaS(Custody-as-a-Service) 모델의 등장은 커스터디 산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변화다. 이는 기업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웹 기반으로 자산을 보관, 회계처리, 보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Web3 회계, DAO 

트레저리 관리, 기관 스테이킹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커스터디는 이제 거래의 부속 서비스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이자 신뢰의 구조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ETF가 유동성을 열었다면, 커스터디는 그 자금을 담는 ‘금융의 금고’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커스터디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제도적 정비를 마쳤고, 아시아 금융허브들은 이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역시 법인 거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커스터디 산업의 경쟁 구도에 진입할 것이다. 

투자자에게 커스터디는 단순한 기술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누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며, 그 신뢰는 

자금 흐름을 결정한다. 2025년 이후 커스터디 시장은 단순한 수탁 비즈니스를 넘어 금융 신뢰의 패러다임 전환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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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면책조항 
 

본 자료는 투자자 및 파트너의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수치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개 자료와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본 자료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며, 당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INEX에 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배포, 전재할 수 없습니다. 

 


